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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무시 5년, 유엔결의 위반 5년!

- 북한인권법 사문화는 북한 반인도범죄의 공범이다!

일시 : 2021. 11. 16(화) 11:30 

장소 : 국회 정문 앞(9호선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1. 제76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

한 인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 문제의 우선순위로 두고, 북한 상

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여 인권 유린에 가장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제재를 가하

고, 특히 안보리가 인권 문제 등 북한 상황에 대한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2.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고, 특히 

2016년 부터 5년 연속 표결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했다. 35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한 이번 결의안에 한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9년부터 3년째 불참하고 있다.

3.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만을 외치며 종전선언에 목메어 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인권법 통과 5년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따른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방해하

여 북한인권법은 완전히 사문화하고, 지난해 7월 이인영 통일부 장관 취임 후에는 제5조에 

따른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마저 중단했다. 

4. 그러나 인권 없는 평화는 무덤의 침묵일 뿐이다. 평화를 빙자하여 유엔의 북한인권결의를 
위반하는 것은 북한 반인도범죄의 공범으로서 규탄받아야 할 것이다.

2021. 11. 16.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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